
HOME 피플·오피니언 칼럼·기고

[글로벌컨설팅 김근수 회계사의 여행사 경영산
책]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준비(1)
 김근수  승인 2024.05.13 00:00

                           김근수 회계사

2025년부터 여행사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모르는 여행사도 꽤 있고, 안다고 하더

라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여행사에 알리고, 그에 대처할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여행사는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못해 가산세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사

가 직접 발행할 책임이 있다. 여행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회계사무실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 직간접적인 발행의무와는 관계가 없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여행사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여행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려면 요건을 갖추는 것은 물

론 여행사가 스스로 정산서류를 정확히 만들어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정확한 매출을 신고할 수 있다.

그래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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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탁금액은 여행사의 책임이다. 정산서류에 정확히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사무실은 여행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수탁금액

으로 입금된 금액과 카드 결제금액이 알선수수료에 반영되도록 정산해야 한다. 매출누락, 현금영수증 미

발행 등으로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행사는 이제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된다고 전제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발행할지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작되는 2025년에 혼란이 발생하거

나, 사후에 세무조사 등으로 크게 손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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